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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 중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논문 선정, 분류 유목 결정, 평정지침서 작성, 논문 분석, 코딩, 코딩 결과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분석대상은 2018

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한 350편의 논문이며, 발표 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는 1995부터 200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추세가 유지되었다. 주된 연구 대상은 일반 아동과 청소년이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관련 요인’, ‘개입’, ‘실태’,

‘예방’, ‘특성’, ‘법과 정책’, ‘척도’, ‘개관과 이론’의 순이었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활용해 수집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점차 패널 데이터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었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질적 및 혼합 연구 방법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연구 방법도 제안되었다.

주제어 : 흡연, 연구동향, 아동, 청소년, 학술지, 주제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 trend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moking-related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Three hundred fifty papers published until 2018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 publication year,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smoking-related research on children and adolescents increased sharply from 1995 to 2000, and the trend 

continued. The main research participants were gene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most frequently studied 

themes were 'Associated Factors,' 'Intervention,' 'Prevalence,' 'Prevention,' 'Characteristics,' 'Law and Policies,' 

'Scales,' 'Review and Theories'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was the quantitative method. 

Moreover, the most common data gathering method was using questionnaires, and the number of papers which used 

panel data was gradually increasing.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to explore a broader range of themes, and a 

balanced research approach was also recommended using both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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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조사된 아동과 청소년의 전체 흡연율은 남학생

이 9.5%, 여학생이 3.1%이다[1]. 이런 흡연율은 다행스럽

게도 200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성인에게도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세 이상의 흡

연 남성 비율이 2005년에 51.7%이었는데, 2015년에

39.4%, 2016년에 40.7%, 2017년에는 38.1%로 역대 최저

치를 기록하였다[2].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흡연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며[3], 아직도 흡연은 질병과 사

망을유발하여사회적으로막대한경제적손실을야기한다.

흡연은 매년 전 세계의 7백만 명을 죽일 정도로 건강

에 가장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있다[4]. 흡연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

과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신체건강 면에서 흡연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영향이며, 폐 기능 감소와 심혈관계에 대

한 악영향을 주고폐암 유발 원인이 된다. 또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흡연 아동과 청소년은 비흡연자에비해 스트

레스, 우울감, 불안이 높았고,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의

비율이 높았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들의 흡연은 향후

니코틴 의존도를 높여 지속해서 흡연하게 되며, 각종 질

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5]. 특히 신체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아동과 청소년기는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

져올 수 있으며, 발암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흡연으

로 인한 질병 발생 확률을 높인다.

이런 흡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

년들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상태로부터 벗어

나기 위한 수단으로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물질

(substance)을 접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감각적 만

족 추구 경향과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

에 흡연 행동에 쉽게 빠져들게 든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는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흡연 장면에 광범위하게 노출

되고 있고, 담배 구입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아동과 청소

년들의 흡연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행동을 예

측하고 예방과 개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가 꾸

준히 수행되었다. 특히 ‘초반기’라고 할수 있는 1990년대

초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실태와 정책, 그리고 흡

연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찾기위한노력들이시

작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의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

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흡

연 연구의 ‘성장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급격하게

연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연구 주제들도 다양하게 확

대된다. 이 시기에 흡연 행동 예측을 위한 변인 연구 뿐

아니라 예방과 개입 연구가 시작되어 그 수가 확대되었

고, 척도나 흡연학생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시

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흡연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 중

독을 다루기 위한 학회와 전문학술지들도 발간되기 시작

해 중독 연구의 급성장을 이끈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어

서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흡연 연구의 ‘유지기’

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 연구가 발표되

기 시작하였고, 흡연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된 시기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

구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교육, 심

리(상담), 사회복지, 간호,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뤄져 왔다. 이에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과 청소년

의 흡연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금까지 수

행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그간의 연구들이 흡

연과 관련된 현실적인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

고 예방과 개입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균형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흡연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다룬 바 있으나 분석 범위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연

구[6], 간호 분야[7], 간접흡연[8]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나마 청소년의 흡연과 금연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던 연구[9]는 기간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로, 그

리고 대상은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으며, 어떤 주제로 많

이 연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발표된 연구물들 중아

동과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까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흡연 관련 연구의 발자취를 돌아

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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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추출

하였다. 검색어는 ‘흡연/smoking’, ‘금연’, ‘니코틴’, ‘담배

/cigarette’ ‘tobacco’와 ‘유아’, ‘아동’, ‘초등학생’, ‘초등학

교’, ‘청소년’, ‘중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고등학교’라

는 용어를 결합해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검색 시점인

2018년 10월 5일까지 검색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

로 하였다. 그리고 검색된 연구물 중 중복되지 않으면서

아동과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와 이에 해당되는 나

이)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 아니지만(예, 흡연교육 담당자)

연구의 목표가 아동과 청소년 흡연에 대한 이해나 예방

에 대한 내용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지만, 아

동과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같은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와 포스터 발표,

그리고 잡지에 실린 연구들은 제외되었다. 그 결과 이 연

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연구 수는 350편이었다.

2.2 연구 절차

연구절차는 분석대상 논문선정, 분류 유목결정, 평정

지침서 작성, 논문 분석, 코딩, 코딩 결과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분석대상 논문 선정을 위한 과정은 우선 연구자

가 위에 제시된 홈페이지를 이용해 논문제목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런 후, 논문제목, 발표 형태, 초록,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였다.

둘째, 분류 유목을 결정하였다. 이연구에서는 여러 선

행연구에서 분류 유목으로 사용한 발표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이었다.

셋째, 분류 유목별로 평정지침서를 제작하였다. 평정

지침서는 Kim[10]과 Son[11]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평

정지침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넷째, 각 논문을평정지침서에 따라분석하였다. 이 작

업은 총 3명의 중독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평정과정은 우

선 분석 대상논문 중 10편의 논문을 무작위로 선정해 평

정한 후 평정자간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여 평정지침서를 상세하게 수정하였다. 그

런 후 10편의 논문을 선정해 다시 평정하는 작업을 통해

평정자간 일치도가 90%가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

후 평정자 각자가 분석대상 논문 모두를 평정하였다. 분

석 결과가 불일치한 경우 2명이 이상이 동일하게 평정한

경우에는 2명의 평정 결과를 따랐으며, 3명이 모두 불일

치한 경우에는 3명의 평정자가 토론 후 합의하여 결정하

였다. 모든 과정은 중독상담 전공 교수의 점검을 받았다.

다섯째, 평정된 결과는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연구들

(예, Kim[10], Buboltz, Miller, & Williams[12], Ryu[13])

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 연구

마다 1이라는 점수를 부여하여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연구가 한 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빈도파악을 위해 1이라는 점

수를 나누어 각 범주에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한연구가

두 개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주에 각각 0.5

점씩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코딩된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분석(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2.3 평정 지침서

우선 발표연도는 학술지에 기재된 발표 연도를 따랐

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일반 아동·청소년과 고위험 아동·

청소년,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일반 아동·청소년이

란 유치원과학교 에다니고있는유치원생, 초등학생, 중

학생, 고등학생을 의미한다. 고위험 아동·청소년이란 흡

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법행정기관 입소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아동·청

소년, 흡연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기타에는 교사와 다문

화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는 총 8개로 분류하였다. 1) '개관

과 이론'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관련 현상, 이론을

소개하거나 검토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2) '실태'는 아

동과 청소년의 흡연율, 구매 경로, 흡연 동기, 흡연 관련

지식 및 대처 스타일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들이 포함되

었다. 3) '특성'에는 흡연 아동과 청소년의성격, 행동, 심

리적 특징, 흡연을 시작하거나 금연 경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4) '척도'에는 흡연 관련 진단 도구를 개발

하거나 검증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5) '관련 요인'은

흡연에 대한 예측 변인 및 결과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6) '예방'에는 흡연 예방 전략을 제안하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7) '개입'은 흡연에 대한 개입 전략을 제안

하거나 개입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포함됐다. 8) '법 & 정책'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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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소개하거나 제안하는 연

구가 포함되었다.

연구방법은 3개로 분류하였다. 1) 질적연구는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를 말한다. 질적연구는 다시 자

료 수집 방법에 따라 문헌연구와 인터뷰 연구로 구분하

였다. 문헌연구는 분석 대상이 문헌이며, 특정 현상이나

이론에 대한 소개, 문헌고찰(통합적, 체계적, 내러티브,

키워드분석, 내용분석, 메타분석 등), 모형 기반 연구를

포함하였다. 인터뷰 연구는 구술기록과 면접관찰 결과를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으로 분석한 것(근거이론적 분석,

민속지학(문화기술지) 분석, 사례 분석, 합의적 질적 연

구, 현상학적 분석, 사례연구 등)이 포함된다. 2) 양적연

구는 는 양적 데이터를 사용해 기술통계나 추리통계를

사용한 연구가 해당된다. 이때 양적 데이터는 설문

(survey), 실험 결과, 패널 데이터(횡단, 종단), 진단 검사

로 구분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연구대

상에게 배포한 후수거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며, 실험 결

과는 실험 전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참가자나

통제 집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패널 데이터는

국가 기관이나 정부 출연 기관에서 전 국민 또는 대단위

표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를활용한 것을

의미하며, 특정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횡적, 여러

연도의 자료를 이용해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것을 종단이

라 하였다. 진단 검사는 진단 도구나약품을 사용해 신체

내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합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혼합해 사용한 연구를 말한다.

3. 연구 결과 

3.1 연도별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관련 연구로 검색

된 최초의 학술지 논문은 1967년에 발표되었으며[14],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Fig. 1 참조).

Table 1. Annual numbers of published papers

'65-
'69

'80-
'84

'85-
'89

'90-
'94

'95-
'99

'00-
'04

'05-
'09

'10-
'14

'15-
'18 Sum

n 1 2 2 9 26 86 82 81 61 350

% 0.3 0.6 0.6 2.6 7.4 24.6 23.4 23.1 17.4 100

Ma 0.2 0.4 0.4 1.8 5.2 17.2 16.4 16.2 15.3 11

Note. Ma : Mean value of 5 years (In case of '15-'18, mean value of 4

years).

Fig. 1. The yearly trend of published papers

그리고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2000-2004년 사

이이다. 이 시기에 총 86편(24.6%)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Table 1 참조). 2000년 이후 매년 편차는 있으나 5년 단

위 평균 논문 수는 16-17편이며,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3.2 연구대상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의 주대

상은 일반학생으로 총 313편 중 234편(74.8%)이었으며,

고위험(23.0%), 기타(0.2%)의 순이었다(Table 2 참조).

그리고 일반 아동과 청소년 중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25.7%), 고등학생(22.4%),

중학생(10.7%)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2. Numbers of papers by participants

General High-risk Others

K E M H MH EMH J P S T Mu Total

n10 27 33.5 70 80.5 13 5 2 65 5 2 313

%3.2 8.6 10.7 22.4 25.7 4.2 1.6 0.6 20.8 1.6 0.6 100

Note. K: Kindergarten, E: Elementary school, M: Middle school, H: High

school, MH: Middle and High school, EMH: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J: Judicial administrative facilities, P: Juvenile protection facilities, S:

Smokers, T: Teachers, Mu: Multi-cultural

3.3 연구 주제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에서 가

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흡연 ‘관련 요인’ 연구이었으며

(42.9%), ‘개입’(18.4%), ‘실태’(15.1%), ‘예방’(11.6%)의 순

으로 많았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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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nual numbers of papers by research 

themes

Theme
'65-
'69

'80-
'84

'85-
'89

'90-
'94

'95-
'99

'00-
'04

'05-
'09

'10-
'14

'15-
'18

Sum (%)

Review & Theory 0 0 0 0 0 0 1 3 3 7 (2.0)

Prevalence 0 1.5 1 4 7 16 12 6.5 5 53 (15.1)

Characteristics 0 0 0 0 1.5 5 3.5 3.5 3.5 17 (4.9)

Scales 0 0 0 0 1 3 0 1 2 7 (2.0)

Associated Factor 0 0.5 1 3.5 10.5 27 40.5 37.5 29.5 150 (42.9)

Prevention 0 0 0 0 1 11.5 11 9 8 40.5 (11.6)

Intervention 0 0 0 0 3 22.5 13 17 9 64.5 (18.4)

Law & Policies 1 0 0 1.5 2 1 1 3.5 1 11 (3.1)

‘법과 정책’ 연구가 가장 먼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관련 요인’ 연구와 ‘실태’ 연구가 1980년대 초반부터 발

표되기 시작해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0

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Fig. 2 참

조). 특히 ‘관련 요인’ 연구는 2005-2009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실태’ 연구는 2000-2004년 사이에 가

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에 비해 ‘예방’과 ‘개입’ 연구는

1990년대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Fig. 2. The yearly trend of papers by research themes

3.4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 연구에서 사

용한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가 85.1%로 절대 다수를 차

지했으며, 질적 연구가 14.3%, 혼합 연구가 0.6%이었다

(Table 4 참조). 양적 연구 중 연구자가직접 설문을 실시

한 경우(54.9%)가 가장 많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용

하기 시작한 패널 데이터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 이용 건수는 더 확대되는 추세이다. 인터

뷰를 이용한 질적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여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문헌연구는 2000

년대 초반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Table 4. Numbers of papers by method and data 

collection 

Method
Data Collection

'65-

'69

'80-

'84

'85-

'89

'90-

'94

'95-

'99

'00-

'04

'05-

'09

'10-

'14

'15-

'18 Sum (%)

Qualita-

tive

Literature
Review 1 0 0 2 2 5 9 7 10 36 (10.3)

Interview 0 0 0 0 0 3 4 4 3 14 (4.0)

Quanti-

tative

Survey 0 2 2 7 20 60 45 40 16 192 (54.9)

Experiment 0 0 0 0 3 12 10 7 5 37 (10.6)

Panel Data(C)a 0 0 0 0 0 1 7 13 24 45 (12.9)

Panel Data(L)b 0 0 0 0 1 0 3 7 2 13 (3.7)

Diagnostic Test 0 0 0 0 0 5 4 2 0 11 (3.1)

Mixed 0 0 0 0 0 0 0 1 1 2 (0.6)

Note. (C)a: Cross-sectional, (L)b: Longitudinal

4. 논의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

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술지에 발표된 350편

의 논문을 추출한 후 발표 연도,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

구방법과 자료수집 방법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연구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 흡연 관련 학술지 논문은 1967년부터

게재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급하게 증가하

기 시작해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

다. 이 추세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함께 분석했던

연구[9], 간접흡연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했던 연구[8],

흡연과 금연관련 간호 연구동향을 분석했던 연구[7]에서

도 유사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반에 흡연 관련 연구가 많았던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1998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없이 자라

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선정하였고, 우리나라 청소년 보

호위원회에서도 2001년도를 청소년 금연운동의 해로 선

포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청소년 흡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15세 이상 남자 흡연율

이 1985년 61.5%에서 1990년 75.0%로 증가하고 고등학

교 3학년 흡연율이 44.8%로 치솟는 등 심각한 흡연율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예방과개입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한 시점도 이런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에 의해서였다. 게다가 이런 동향

은 국내의 다른 중독 관련 연구 동향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8, 11, 15]. 이는 국내에서는 흡연 뿐 아니라 알코

올과 물질 등 중독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관심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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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동향은 해외의 중독 연구수도 2000년대 초반의 증

가세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도일치하는 것

이다[16-17]. 이처럼많은 사회적관심과 금연 정책, 그리

고 많은예방과 개입 교육 및프로그램 실시로 인해 2007

년과 2009년을 정점으로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지는 추

세이다. 지금처럼 하락하는 흡연율을 유지하기 위해 향

후 흡연 관련 연구의 수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 지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

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흡연 인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3], 이것이 흡연에 대한 관심

하락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흡연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흡연연구는 2010년

도에 가장 많았다는 연구[16]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과 청소년 흡연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은

일반 아동과 청소년이 74.8%로인 반면, 고위험 아동과

청소년은 23.0%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대상이 일

반 아동과 청소년으로 쏠리는 현상은 흡연 동향을 알아

보았던 연구들[7, 9]과 다른중독 관련 연구[11]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반 아동과 청소년으로

연구대상이 쏠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구표집이 용이한

것과 2003년부터 시작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건강실태조사, 청소년안전(보호)

실태조사), 2005년부터 실시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청

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2004년부

터 시작한 서울아동패널연구단의 서울아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

른 이유는 관련 요인 연구와 예방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

구에서의 위험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중독 분야

동향 연구에서 밝힌 것에 비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흡

연자들을 위한 개입 연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에는 연구대상으로 일반과 고위험 아동·청소년 간에 균

형 있게 선택될필요가 있으며, 특히 흡연 아동과 청소년

이나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입 연구 뿐 아니

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관련 요인'이 42.9%로 가장 많

았다. 이처럼 ‘관련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았던

것은 다른 흡연 관련 연구 동향연구에서는 주제와 관련

된 분석이 없어서 비교가 어려우나 다른 중독 분야 동향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들 연

구에서는 적게는 50.7%에서 많게는 76.9%로 다른 주제

에 비해 격차가 컸다. 이처럼 ‘관련 요인’ 연구가 많은 것

은 연구자들이 예방과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흡

연 현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나 과정, 또는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있다. 다만 연구주제는연구방

법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설문지를 사용해 직접 데

이터를 수집한 연구들과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사

용이 늘기 시작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합친

비중이 전체 연구의 71.5%일 정도이었다. 그리고 이 연

구들의 대부분이 관련 요인 연구인 점은 상대적으로 쉽

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분석이 용이한 연구를 연구자

들이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주제 동향은 해외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균

형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18], 국내에서도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알코올 중독 연구들에서는 치료 및 자활 연구, 사

례 관리, 가족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등의 주제가

많았다는 것과 비교하면 향후에는 좀 더 균형 있는 주제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흡연

관련 연구는 다른 중독분야에비해 관련 요인연구의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입 연구의 비율이 높았던 점은

이 연구분야가다른 중독 분야에 비해앞서개입과예방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에도 예방과 개입 관련된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며

흡연과 관련된 경험이나 금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

등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들이 확대될필요가 있다. 특히 흡연은예방

이 중요하고 그 예방의 방법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연구들이 진

행된 바가 있으나 향후에는 교육과정 내에서 다뤄지는

내용과 전달 방법의 효과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

하는 연구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측면에서는 양적 연구가

85.1%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질적 연구에서도

문헌 고찰 연구를 제외하면 4.0%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의편중 양상은 흡연 연구동

향 연구들[7,9]과 다른 중독 관련 연구동향 연구들[10,11,

13], 다른 학문 분야[19]에서 비슷하게 보고하고 있다. 질

적 연구는 각 개인의 흡연과 금연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론과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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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 연구에 꼭 필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

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향

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구에서는자료수집대상이아동

과 청소년, 그리고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정되어 있었

다. 그래서전체 흡연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성인까지 대상으로 포함된, 그리

고 학위논문까지 분석한다면 더욱 전체 흡연 연구의 동

향을 파악할 수있을 것이며, 성인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특징에 맞게

차별화되어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이 연구는 국내의 다른 흡연 연구 동향이나 다

른 중독 분야의 동향 연구들과 비교를 통해 흡연 연구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보려고 하였으나 해외 흡연 연구 동향

과의 비교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해외 흡연 연구 동

향에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해외 연구 동향과 비교한다면 국내 연구의 현재 위

치 파악과 향후 나아가야 할연구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아동과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흡

연 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알아볼 뿐 자세하게 어떤 연

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

는지 밝히는 데한계가 있다. 향후에는각 주제별로 지금

까지 밝혀진 연구결과 내용들을 체계적으로정리하는 내

용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연구 주제별 연구 방

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평가하는 연구

도 요구된다. 즉, 연구 대상 모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분석과정은 타당했는지등에 평가하는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 연구와 행위 중독 연구

[20-22] 동향과 흡연 연구 동향을 비교한다면 흡연 연구

동향의 특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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